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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철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 는 일시적인 소쟁이나 환쟁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떼 

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 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이 부활은 

였습니다. 매순간 예수님을 배신하여 십자가의 원수였음을 진심으로 회개하 -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예약된 죄인틀에게 전해진 최고의 소식 

였습니다. 특히 성금요일에 있었던 특별집회와 성찬식을 통하여 모든 성도 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섭니다. 부활하신 예 

들은 2천 년 전 피범벅이셨던 예수님을 느끼며 보혈로 충만한 삶을 간절히 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소망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으셨습니다. 그러나 꾀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 25)라는 말씀처럼 예수 ‘ 라." (행 3:15)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단자들이 딸} ←'"" 오늘， 친양예배 시 특별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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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변을 우리의 미음속에 그릴 수 있는 

가? 그 날에 이루어졌던 냉혹하고 잔인한 

사건 하나하나를 그릴 수 있는 예술가는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 ￡와전히 버려진몸이셨다. (요 19:23 ; 마 
(요한복음 19 : l7 ~ 2 0 ) 27:29~30 39) 그리표의 십자가와 흘리 

신 보혈은 우리의 좌 값을 지불하셨고 우 

리의 벌거벗음과저주를덮어 주시는완전한속죄였다. (갈1:4) 예수님은자신의 보 

혈로깨끗하게 씻음받은자들에게만의의 옷을입혀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를 적시며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흘러 내렸다. (요 19:34 ; 시 22:1， 12~15 ; 

사 53 : 1~2)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 

셨다. (요 19:33~35) 각양각색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을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 한다. (출 12:13 ; 롬 3:25)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오직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영혼을 덮어 줄 수 있다. (레 

17:11) 피 흘림이 없는 종교는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같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피의 종교이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다.c녹 22:19~20 ; 요일 5:8) 물은 하 

나님 말씀의 상정이다. (엠 5:26) 피가 없는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 (계 19:13) 먹과 잔 
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구약성경을 보면 

속죄의 날에 율법책 위에 피가 뿌려졌다. (레 16:14~16) 우리의 속죄함이 갈보리 산 

위에서 완성되었다. (레 17:11)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예 

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따 28:1에 그리스도의 생명 
이 우리의 생명을 위함이 되셨다. (녹 10:9 ; 히 9:22)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피를 자기 자신에게 뿌리셨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형벌로부터 풀려 나오게 
되는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출 12:23~24)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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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출 24:6~8) 십자가 주위 

를 깨끗하게 하셨다. (출 29:12.15) 대제사장의 예복을 정케 하셨다. (출 29:20~21) 십 

자가 밑과 옆을 정케 하셨다. (레 4:6~7. 5:9. 7:2 ; 민 19:14) 이 모든 것이 갈보리 언 

덕 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구세주가 되셨으며 ， 우리의 피 희생이 되 

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갈보리 언덕으로 다 지고 가셨 

다. (시 22:1 ; 마 27:46 ; 합 1:1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죄’ 가 되셨 

다.c고후 5:21)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다 가려질 때까지 

아들을볼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받으시고우리의 구속을완전하게 이 

루어 주셨다.(롬 5:8~1O)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하신다. (히 9 :14~15)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신학적인 논리와 이론이 되어서 

는안된다. 더 이상우리의 공로를하나님께 바치는자가되지 말자!우리의 죄를덮 
어 주시며，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하나님 

께 드리자. (히 1O:19~2이 “그 옛날 주가 걸은 길， 나 오늘 걷겠네 아벤. 

입자가와 부활률 헌하는 일훈 

다음 주뭘(30월)， 4부예배 후 피택자 훌정률 위안 공률의회 

지난 당회(1 2일)의 결정에 따라 째1대 장로 후보자 저121대 안수집사 후보자를 결정하 

였습니다 피택자들이 선별되어 당회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있 

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일꾼들과 당회원들은 먼저 기도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에 기초하여 장로 후보 10명， 안수집사 후보 28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시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4:1) 이제 다음 
주일， 4부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피택자들은 최종 결정휩니다. 인간적인 결정 

이 아닌 믿음의 결정이 되도록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히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 
도님들은 반드시 공동의회에 참석하셔서 믿음의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III팩자 명단은 본지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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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r빼 

BEHOLD. 1 AM MAKING ALL .THINGS NEW 
(1) Then 1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passed away, and there is no 

longer any sea. . ..... (5)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said, “Behold, 1 am making all things new." And He said, 
“l싸'Ïte， for these words are faithful and true." (6)Then He said to me, “It is done. 1 am the Aφ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1 will give to the one who thirsts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7)“: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these things, and 1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Revelation 21:1-끼 

Everyone || kes new th ings P%eOm때p미|닝eg땅e하t bo이「때e잉dw에Wlt미th 0매1 0띠O이|띠d따th에배In땐1 

buy new things a리메11 the time. New things are i비n미1끼iti떠all씨l내yexc디itinπIn때1빙g ，’ but 

eventu떠j떠떼a허메Ily become old th에1끼1 1n빙gs and get dul l. Even when someone 

buys an antique, which is already old but new to the person buying 

it , he or she eventually loses that first thril l. Everyone discovers 

that new things just do not remain new for long. In today ’s Bible 

passage , God talks about making new things that remain new 

forever. How exciting is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Bibl.e, God 

made all new things , and even after humankind messed it up and 

continues to mess it up, He still continued and continues to make 

new things . At the end of the Bible , when the end of this age 

comes, earth , heaven , and life as we know it will completely pass 

away because God is making a new kind of new. Everyth ing new 

that God is making is for His kingdom. Let us look at some of the 

new things occurring today, and the special new things we can 

expect in the near future 

God makes new things on those who receive Jesus Christ. Right 

now, when someone receives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they receive a new life with a new power to live it. They become a 

child of God, “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 but of God ." (Jn. 1:12- 13) Every sinner, no 

exclusions, who comes to faith in Jesus becomes a new creature 

with a new nature and has a new hope, “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 

new things have come." Jesus wipes away and forgives all sin 

Believers get a new record that remains clean through repentance 

They also get a new perspective . AII the things that person loved 

before lose their appeal because spiritual insight is different than 

worldly insight. Unbelievers cannot see God's work, only believers 

in Christ have that new ability, just as only believers in Christ 

receive a new heavenly home. Paul explained this mystery to the 

Colossians , "Of this church 1 was made a minister according to the 

stewardship from God bestowed on me for your benefi t, so that 1 

might f비 Iy carry out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that is, the 

mystery w hich has been hidden from the past ages and 

generations, but has now been manifested to His saints , to whom 

God willed 

imperishable . Behold , 1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 and we will be changed . For this perishable 

must put on the imperishable ,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 (1 Cor. 15 :50-53) When Jesus comes again , all 

believers wi ll be changed. He further describes to the 

Thessalonians , “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 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 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l Thes . 4:16-1 기 Whether we are alive or have already died, 

when Jesus returns our old bodies will be changed to forever new 

ones . Most of us will leave this life with few if any teeth , little hair, 

and many wrinkles , but w hen Christ comes back to this earth all 

that will immediately change. Every part of our old body will be 

made brand new and built to last forever. 1 John 3:2 says , 

“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 hat we will be. We know that w 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That isexciting! 

The fortunate Christians will never die. They will be instantly 

changed like Jesus 

God w ill make new things when He rebuilds the universe. He is 

going to make a new earth and a new heaven (v. 1) , and even a 

new Jerusalem ‘ (v. 2) He is going to dwell among His people (v. 3) , 

and “ He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and there will 

no longer be any death ; there w ill no longer be any mourning, or 

crying , or pain; the first things have passed away." (v. 4) God is 

going to make 녀 11 things new"(v. 5) He told John, “ It is done. 1 am 

the Alpha and .the Omega , the beginning and the end. 1 will give to 

the one who thirsts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these things , and 1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vv. 6-7) The present creation will be 

destroyed so that it may be cleansed from all the effects of sin , and 

the heavenly city of Jerusalem will be the abode of all the saints . 

People w ill e미oy a new intimacy with God and the elimination of 

those sorrows that sin brings. 

Have you been made new by receiving Jesus Christ?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 are you ready for Christ ’s return? Do you 

actually have joy and excitement in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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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주일 설교 

l 다음 주일 셀교 l 

보를} 내，. 만롤를 써l롭게 흩}노라 

(I)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에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1 "-'7)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된 것에 싫 

증을 내고 새 것을 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새 것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 

이 흥분되지만， 그것도잠깐결국은헌 것이 되어 싫증을냄니다. 이것은 골동 

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골동품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것이지 보통 사람틀에게는 그저 오래된 물건일 뿐 새로운 다른 감통은 느껄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일지라도 그 새로움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말씀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영원히 새 것으 

로 지속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의 

제일 앞 부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드신 일과 인간이 그것을 뒤죽박죽 

으로 만든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뒤죽박죽 상태는 오랜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성경의 제일 끝 부분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어 하나님 

이 지금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것틀을 창조하실 것이기에， 우리 

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것을 말씀하셨 

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것입 

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것들과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생명 안에 

서 살아 역사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 

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 

으로나 사람의 돗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1: 12~13)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모든 죄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 

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 

다. 신자들은 회개를 통하여 계속 깨끗함을 지속할 수 있는 새 기록부를 소유 

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과 세상적 

인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매력을 이제는 상 

실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만이 하늘의 새 집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문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 
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 
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 

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 25~27) 새로운 것은 새로 

운 탄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됩 
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인 

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행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 

- 리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 

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 

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전 

15 :50~53)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신자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 

아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렴하시리니 그리스도 안 

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꿀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 

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끼살전 4:16~17) 우리가 살아있든지 이미 죽었든지 관 

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옛 몸은 영원을가진 새로운몸으로 변화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만약 남아 있다 하더라도 몇 개의 치아， 몇 올 

의 머리카락， 무수한 주름을 남길 뿐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 

러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즉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몸은모두새 것이 되고 새롭게 된우리 몸은그모습그대로 영원 

토록유지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 : 2은말합니다. ‘자랑하는자들아우리가지 

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가 나타나시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 

기 때문이니” 참으로 놀랍고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즉시 변화될 것 

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옹우주만물을다시 세우실 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새 

하늘과 새 땅(1절) ,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것입니다.(2절) 그리고 하나님은 당 

신의 백성들 가운데에 친히 거하실 것입니다. (3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 

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4절) 하나님은 ‘만물을 새 

롭게” 하실 것입니다.(5절)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 

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6~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 

는 피조물들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깨끗하도록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하 

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모든 성도들이 머물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 

롭게 친밀한교제를나누며， 죄로말미암은모든슬픔이 사라지는은혜를누리 

게될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형 

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장차 새 
롭게 될 일에 대한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 
들은말로만그치거나단지 꿈에 불과한것이 아닙니다. 우리가믿는예수님이 
진짜이기에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 
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얻게 하기 위 
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에 대한 기쁨을 갖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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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 

워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예수님을 따 

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갈보리 언덕에 없 

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 

던 군중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의 조 

종을 받는 종교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들 

은 메시아를 고대하며 성경을 연구하였 

었다. 감히 우리의 신앙에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종교인들이었다. 그 

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성경 

을 가장 깊이 연구하였지만 그들의 눈은 

세상의 것들로 가려졌기 때문에 성경대 

로 오셨고， 이제 성경대로 죽으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이 영적 맹인이 

우리가 아닌가? 사순절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 

하였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 

는가? 마지막 시험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곁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마 27:35) 

이것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 22 :18)라는 말씀의 성취이다. 또 

한 십자가 곁을 군인들은 지켰다. (마 27:36) 이 모습도 이미 예언되었다. (시 22: 1끼 지 

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마 27:39,43) 이 모습도 시 

편기자에 의해서 에언되었다 (시 22 : 7~8) 이 얼마나 놀랍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언인 

가! 그럼에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종교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 

지 못하였다. 이들에게 성경은 자신의 종교관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우 

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외식과 

위선에 빠진다 겸손으로 위장한 옷을 입고 타협된 복음을 밀F하는 거짓 신자가 된다. 

장신구가 되어버린 십자가를 이야기할 뿐 진실로 십자가의 은총을 모른다. “왜?’라는 

질문과 불평만 할뿐 믿음의 실천과 순종은 없다. 이 모든 범죄의 출발은 불신앙이다. 

회개하자. 이제 더 속지 말고 마지막 시혐의 현장인 갈보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 

가를붙들자. 

그리스도를향한도전 

마지막 시험은 그리스도를 향한 도전이었다.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에 죄로 물든 성 

전을 청소하신 뒤에 표적을 구히는 유대인들(요 2 :13~1에을 향해 대답하셨다. “너희 

가 이 성전을헐라내가사흘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 19) 이 말을 기억하였던 사람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모욕(마 27:39)하며 도전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 

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 

라!' (마 27 :40) 이들과 함께 종교지도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였다. (마 27:41~43) 동시 

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겁내었다. (마 27 : 62~64) 이처럼 그리스도를 헝한 도전은 

삶을 통한 도전이었다 삶을 통한 도전은 우리의 신앙도 위협한다. 이 도전은 우리의 

삶을 매우 위태하게 만든다. 아니 분명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 (막 15:25) 그러나 삶을 

통한 도전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백부장과 및 함 

께 에수를 지키던 지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 27:54) 그리스도를 향한 도전이 있었지만 

결국 이방인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가 증언되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다. 부활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지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연구하던 종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믿지 않았다. 단지 자신들이 쌓아 옹 종교적 명 

성을 잃을까봐 걱정하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였 

다. (마 28:11~12)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 

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μ} 

53:12)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죄인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셨다. 이 

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뭇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믿음의 

길’ 이었다! 

“믿음의 주요 또 옹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기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 

느니라Y히 12:2)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사탄의 도전은 십자가 길을걷는 우리의 삶을 

향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자. “오， 갈보 

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찬 148장) 믿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가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도구가 되자. 아멘. 

마가복을 강때@ 蠻l새벽기도회(새벽 4:4이에서 생샘란 밀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61" 씨의 배쥬 
(4:1-9)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디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 

가 육지에 있더라" (막 4: 1) 예수님을 따르 

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때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다.(막 3:23, 12: 12) 

비유는 구약성경에서도 종종 사용되었다.(겔 17 :2) 예수님은 모든 사료L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막 4:2) “들으라"(막 4 :3)로 시작된 

천국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씨가 길 가， 돌밭， 가시떨기 ，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여기서 

“씨”는 말씀을 의미한다.(녹 8: 11 ) 그런데 각각의 밭에 떨어진 씨는 각각 다른 결과 
를 낳았다. 길 가어l 떨어진 씨는 곧바로 새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막 4:4) 돌밭뻐l 떨 

어진 씨는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강한 햇볕에 말라 죽었다.(막 4:5-6)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씌l이 나고 조금 자랐지만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막 4: 7) 

열매를 맺은 곳은 좋은 땅뿐이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각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막 4:8)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D뀐로 믿음의 뿌리，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열매 

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길 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말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사료딸의 심령이다. 이들의 심령에 떨어진 말씀은 곧바로 사탄의 먹잇쟁l 된다. 돌 

밭 같은 심령은 말씀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가시떨기밭 같은 

심령은 복음여 좋고， 깨달음의 역사도 있지만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 타협한다. 반면 

에 좋은 땅 같은 심령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묘L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놀 

라운 은총의 결과이다. 좋은 땅과 열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 우리의 

어떤 힘과 열정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총의 역사이다. 단지 우리는 복음을 밍고， 순종하면 된 

다. 어떠한 환난과 핍믿l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믿음의 순종이 열매를 맺 

을 수 있도록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뒤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막 4:9) 우리의 뀌는 열려 있는가? 영의 뀌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열 

매를 맺을 수 있다. (녹 8:9)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 자신의 가치관， 종교관， 성경관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 

려고 노력할 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시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말 

씀에 정통한 종교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비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마 13:10- 1 3 )고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째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녹 8:10) 

비유는 구약성경에서 종종 사용될 정도로 어떤 말씀을 누구나 이해하고 알도록 도 

와준다.(겔 17:2) 그럼에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깨 

닫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말씀에 능통하였던 종교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가족， 친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비유의 시작과 끝에 “들 

으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다. 천국의 비유는 영의 귀를 열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간과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너무 쉬워서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초점을 둔 가치관， 종교관， 성경관을 섞어서는 안 된다. 하나 

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자. 6개의 씨는 각각 길 가， 돌밭， 가시떨기， 30배 땅， 60 

배 땅， 100배 땅에 떨어졌다. 이 중에 우리의 심령은 어느 땅인가? 영의 귀를 열고 은 

총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 " (찬 447장)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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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념， )..f-란합나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잘 살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절뿐 

만 아니라 매번 접쟁이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 

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한 번도 가보 

지 않았던 저에게 주일예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낯설었고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전혀 나에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썩은 뿌리의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듯이 저에게 믿음의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나는 

죄인인가?’ 등 의문투성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 

지만 나의 가슴은 답답했고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말씀에 굶주렸고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말 

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줄근길에도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직장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37H월을 쉬지 않고 기도하던 

어느 날， 예수님은 강한 회오리바람처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메마른 나의 

가슴에 단비를 적시듯 달콤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속에 수많은 지 

혜와 펑안과 기쁨이 숨겨져 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죄인에게 참 믿음의 뿌리를 내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기쨌습니다. ‘내 힘으로 거듭남이 아니라 주님의 은 

총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야 한다라고 주일날이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남편과 아들까지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2년 간의 신앙생활은 은혜와 기쁨 

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월 마지막 주일， 우리 부부는 세 

례를 받고 정식으로 충현교회의 가족이 되니 정말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 

습니다. 세례식을 마치고 주의 곁에 있을 때 (찬 401장) 찬양을 위임목사 

님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이 저를 향하여 속삭이 

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뻐도 슬퍼도 이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 

한지요 주님은 내 안에 사랑과 환희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죄인의 

이름을 생명록에 올려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깊낼과 기쁨의 세례식을 환희 

의 눈물로 넘치게 하시는 주님 ! 사랑합니다! 

김영선(성도， 13교구) 

그 과건로는 절대 돌아간고 싶지 않다 

“종교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에게 감사하세요. 

이건 신의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이니까요 얼마 전에 진료 

를 받기 위해 찾았던 병원의 주치의가 동생에게 한 말이다. 종교가 없던 의 

사선생님조차 동생의 완치를 신의 기적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였다. 주님은 

무지한 우리 가족에게 의사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으셨 

나 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이다. 

2006년 7월， 동생은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고， 그 무렵 나는 예수님 

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다. 내 

머리로는 ‘주님의 선택’ 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동생은 우리 집 

에서도 가장 신앙심이 깊었고 무척이나 착하고 예쁜 동생이었기에 나는 동 

생에게 나쁜 병을 주신 주님께 원망의 쓴 소리를 해댔다. 하지만 불과 일 

년 반이 지난 지금의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랑의 구주를 외치며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살고 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새벽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그뿐묘}이 아니다. 평소 교회 다니는 것에 반 

기를 들던 아버지께서도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은총이다. 건강해진 동생은 이전보다 더 맑은 웃음을 띄 

며 주님의 말씀으로 육신과 영이 점점 더 살찌고 있고3 나는 내 천사 같은 

동생으로 인해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게 무한한 사랑 

을 주시고 또 내 곁에 예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동생을 주셨고， 또 성령충 
만을 주셨다. 이제 나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 

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이 육체적 고통으로 뒤척였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 가족 모두 몸서리쳐지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 

다. 동생이 아프기 전의 과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 

간， 또한 내가 주님도 모른 채 제 잘난 맛으로 살았던 그 과거로는 절대 돌 

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황선미(성도‘ 1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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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과정을 거친 뒤 드리는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라서 그런지 예배 내내 은혜 

로 충만했다. 특히 건강이 거의 회복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힐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다. 몇 년 전 남펀은 갑자기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병원진단결과는 ‘망막빅념l ’ 

(망막이 그 아래층의 맥락믿k게서 떨어져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병)였다. 결국 수술을 하 

었고， 계속 재발되어서 네 차례나 수술은 반복되었다. 결국 남편은 회사도 그만 둔 채 

아주 힘든 1년의 시죠L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봉사하던 찬S때는 

커녕 주일예배조차도 내 손을 의지한 채 가끔씩 드릴뿐이었다. 늘 찬양과 함께 하던 남 

편이 눈 수술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며 찬양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지 곁에서 지켜보기가 힘이 들었다. 고음을 내면 눈에 압력이 가해져서 조 

심해야 하는 상홀에었기 때문이다. “찬양하고 싶다! 하는 남편에게 “안돼요， 조금만 참 

아요하면서도 내 마음 역시 무척이나 안타까웠다.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지내야했던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나에게 있어 

그 시간은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시죠}이기도 했다. 물질과 건강을 한꺼번에 

잃고 보니 당연히 주님께 간절해 질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을 것을 

주님이 왜 이러한 시련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려 하셨던 것이다， 의사선생님도 상홀L이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 

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 나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고，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다. 마침내 주님은 우리 가정에 자 

비를 베푸셨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낳았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 비록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렵지만 주님을 진실로 믿기에 

모든 것이 감사， 감사하다. 비행기를 타면 안압이 높아져 선교는 못가지만， 다시 찬S때 

봉사를 시작한 남편과 함께 찬양을 맘껏 할 수 있으니 기쁘고 또 감사했다. “호산나 다 

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 

라”는 말씀에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겉옷을 바닥에 깔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6þ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멘. 

저는 주담와 것압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 

께 가자’(아 2:10) 소망도 없고 빛도 없던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 가족에게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자띠가 되었습니 

다. 감당 못할 크신 사랑을 무조건 주셨지만 미련한 자 중의 어리석었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블어내리기 일쑤였던 악행자였습니 

다. 눈은 있으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입술로는 말씀의 순종을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쇼」을 쫓아 분주했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말씀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집에 붙여 놓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임목사님이 막 부임하셨을 때로 기억합니다.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었지만 저를 고민 

하게 하였고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계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 

한 죄성은 여전히 피할 바위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였고， 때마다 저는 깨어졌 

습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주님의 전임에도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주님이 계실 곳 

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 
서 ! 죄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언제 
나 성령께서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터지는 폭죽이 아름다운 불꽃을 만들어 내듯 내 요뻐서 감사의 덩 

어리들이 터져 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할벨루야! 주님 !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고백합 

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요. 오직 내 요k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요뻐서 사는 것이 
라"(걸 2:20)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 31) 디모데가 권면 받은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람 
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지 않도록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아름다운 열 

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왕순화(집사， 24교구) 



주낀흥헌 제986호 

명끝까찌 l 뼈가족 

우흩l와 톰행차싣 예|수납! 
중등2부팀 

’ 얻으~~ ](01 너무 많았지맏 。|먼 사럭슬 통해서 주임。| 우리와 동행하시며 엌샤하쉰다는 사 
윌을 "H닫꺼| 되었습니다. (정소얻) 

~ 01먼 섣교들 통해서 섣교，~ 무섯인지들 깨될었습니다. ot작도 불쌍한 영흔들。| 역|수섬슬 모 

르고 축억서 지 ;옥억1 '배| 되는 영흔들。| 많응 깃슬 보았'1 [[H운입니다. (전윤섭) 

• 주님응 항상 LH 끝억| 껴|시고 닫힌 칩의 문을 걸。1 주시며 사럼으| 마슴 운llt지 쉴。1 주싣다 

는 jd슬 "띔았습니다. 우리 텀으| 섣교들 칠 마.:t l비 해 주싣 주섬1세l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을 흩립니다. (김하빔) 

, 주섬응 섣교지억|서 역|비된 영흔들을 맏나꺼| 하섰습니다. 나으1 01눌한 얻억로 진한 복을으| 

써갖。 l 주섬으| 능럭으로 윌미엄。f 자라나고 쉴매 맞'Ô 1 2. 1 라 믿습니다. (박검건 교사) 

~ 01린 영흔들。| 주으| 윌 야는 모습을 보며 많응 깃을 느셨습니다. 많。| 감사셨습니다. 역!수 

닙맏。| 집핀 길과 짐2. 1와 샘영 되심슬 다시 한런 느있습니다. (박주영 교사) 

’ '1도학며 사럭슬 시작하는 중억| 한 자애들 맏나꺼| 되었습니다. 학교들 다니지 옷한 사매었 

는더| “역|수임 믿으세요 "들 오l셨을 <tH 수울응 입술로 “믿습니다1"라고 고백었습니다. '1쁘 
고 감사한 슨얀。|었습니다. (송미영 교사) 

• 입안￡로 맞아주지 않。t 문 앞에서 잔송슬 부르며 '1도들 드셨더니 입 주인。| 나와 대화휠 

수 있없습니다. 그I애 서는 주닙。| 세 엎억| 꺼|심을 느뀔 수 없었습니다. (김해얻) 

’ 담대암을 주시고 주섬과 늘 동행하는 우려 칩。| 되꺼| 해 될라고 '1도들 드셨는더| 릎칩꺼|도 
그 곳으! 샤럼들이 더 。|상 무십시，~ 않갔고 담E뺀| 옥슴을 섣휠 수 없었습니다; (정운종) 

• 온롱 구불구불안 논밭 갈슬 한칩 올。tT~다，~ 우리들 '1다라고 있는 한 ，~성슬 맏나서 복을 

슬 전학고 올。 f셨습니다. 학나섬응 우리.으| 삶 속에서 우2. 1와 향상 휠'~I 하시고 우리들 '1다 

2. 1 입니다. (01영믿 교사) 

’ 섣쿄 마지막 쉴 한 자매들 맏샀는뎌| “저는 그리스도인。 l지맏 부모닙。| 역l수입슬 믿지 않￡ 

세요. '1도 좀 해 주세요"라고 일셨습니다. 플라운 윌응 자DH' ~ ?>딘 동암 。| 될슬 '1다려 

갔다는 ~입니다. (앙해원) 

• 중학썽들과 힘'~I 하는 섯 사력。 1 01서 휩들 흩 윌었는데 요승|려 학썽들。| 서보다 한 길을 민 

져 다，~서는 것을 보고 많흔 것을 "H될았습니다. (엄믿십 교사) 

• 우리 12영을 주임으| 도구로 사용하신 주임， 감사압니다. 01 사럭의 시작과 같 모든 것을 주 
섬께!서 하섰응을 다시 한 런 고백압니다. (윤영식 교사) 

이번 주에 졸블반i는 션교팀 (3개 팀) 기 간 EI 
口

3월 27일(목) - 4월 4일(금) I 21교구 2지역 

3월 27일(목) - 4월 4일(금) I 24교구 2지역 

3월 27일(목) - 4월 4일(금) I 24교구 5지역 

삽자까로 까까이 

팀장 

임채봉 

김홍기 

허형절 

2007년 여름 임마누엘 찬양대팀이 우크라이나 선교를 가게 되었다. 선교는 모든 교인들이 가 

는데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웠던 마음과 내년부터는 학교일이 바빠져서 방학 때 조차도 선 

교를 갈 수 없겠다는 마음에서 동참하기로 했다. 많은 멋진 일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예수님만 생각하 

고 예수님만 찬행}고 예수님만 전도할 일이 내 평생에 또 있겠는개 하는 생각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 

이 예수님만 전파하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을 전도를 하는데 한 골목으로 다른 팀이 올 
라가는 것이 보였다. 또 멀리서 커다란 바구니를 손에 들고 오는 아주머니도 보였다. 달려가서 전도지 

를주고 싶었지만우리 팀이 가는곳으로올라가고 있으니 전도지를받겠거니 하고반대쪽으로돌아서 

서가게되었다. 

조금 가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먼저 올라갔던 선교팀에서 전도 받은 사람들 

이 찬%떨 부르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잔양을 몇 곡 부르다가 깜짝 놀랐다. 조금 전에 보았던 커다란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가 아직도 가지 않고 그 위에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 쪽으로 

다가가손을잡고 이 쪽에 같이 서자고 부르게 되었다. 그 아주머니는우리들찬양소리에 아직도 가지 
않고 계속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책과 전도 책받침，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서 눈물이 

나왔다. 갈급한 마음과찬양속에 거하시는하나님이 그아주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역사하시 
는것을느꼈다. 

‘f십자가로 7f.까01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뿔 내게 l:11추시네 ”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 

하늘 보죄를 버리시고 그것도 거하실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 때문에 모든 고 
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셔서 

땅 끝까지 전파하라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 
합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그분들에게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천 
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실 것을 지금도 기대하며 기 
도합니다 껍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꺼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 
고 서서 게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겼I네 ” 

장순앙(집사， 임마누엘 잔앙대) 

(J 새가족을왼영입니다 φ 

번효 성영 교구 소욕부서 인도자 | 번효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450 김지열 14 장년2부 우증호(6) 1 470 박희절 5 정년2부 한기희(5) 

451 정범식 11 청년2부 전귀환(9) 1 471 강증호 13 정년2부 임은혜( 1 ) 

452 이승희 6 정년1부 전혜진(8) 1 472 성은혜 13 칭년2부 임은혜( 1 ) 

453 흥장기 2 장년3부 장금재2) I 473 강하신 1 유년부 입은혜( 1 ) 

454 이성진 5 정년 1부 박필래(24) 1 474 공은혜 1 유년부 임은혜 ( 1 ) 

455 라지 7 징년1부 공정자(9) 1 475 오증호 1 유년부 입은혜( 1 ) 

456 권디영 2 대학부 I 476 박시내 2 대학부 한만교(24) 

457 빅정훈 19 정년1부 김정인(2) 1 477 김원섭 17 중등3부 지현덕(17) 

458 운혜림 11 청년1부 강석회(20) 1 478 염을수 17 고등부 주순희(3) 

459 프리얀떠 25 외선부 정재용(2) I 479 신혜빈 19 중등2부 이인숙(19) 

460 젠도피우 25 외신부 오해섭(11) I 480 임원칭 9 정년1부 김성지(9) 

461 칭칸징 25 외선부 횡정미(7) I 481 깅연회 21 정년 1부 강인심(9) 

462 김기현 7 고등부 1 482 최형규 22 장년3부 운영규(4) 

463 이도희 6 고등부 I 483 박정준 4 중등2부 정진곤(4) 

464 이은정 6 고등부 I 484 차분연 5 소망부 이분옥(10) 

465 문은순 22 장년1부 김대학(14) I 485 깅다니엘 17 대학부 

466 앙주성 19 징년 1부 임명희(14) I 486 도인흰 10 칭년2부 도승Oij(17) 

467 깅강돈 7 장년2부 김현배(11 ) I 487 김경열 15 장년2부 인신희(9) 

468 김애린 3 청년1부 488 신재혁 3 칭년2부 이하나(3) 

469 김동익 14 장년2부 주영선(14) 

* 층연교회으l 얀 가즉이 되기톨 원하시는 분은 

온당 203!:!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111랍니다. 짧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이경준 목사(2003. 12. 30. - 2008. 3. 4. 재직) 

이경준 목사님이 지난 3월 17일부로 상 

봉교회(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의 담잉 

목사로 부입하셨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잘 

길빌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과 기도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경준 목사님이 복음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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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장로 후보자 명단 

추병창 
나0 1 63 
교구 10 

봉사 지역장 

부서 차량위원 

이호일 
나01 1 66 
교구 24 

봉사 장년3부교사 

부서 여루살렘찬양대 
번호:11 1'" 녁 T'2ô얀 I I 번호 : 2 

| 번호 :6 

류기명 
나01 56 
교구 14 

봉사 지역장 

부서 τ ;ζτ%2.lj!-님7디l 

이정신 
나01 65 
교구 18 

봉사 차량위원 
부서 바울전도회장 

님-1} E 1IL- λ 1;} 

나0 1 60 
교구 23 

봉사 아벤찬양대 
부서 새가족양육부장 

폐
O
 -서0

 표
 

-m 

바
끼
 

T 

최세진 김홍기 
!나01 60 57 56 
펜권 2 24 6 

봉사 지역장 지역장 지역장 

번호 : 3 |1부서 할렐루야찬양대 탁아부감 ~%i 닙LZ 디L 

이상복 지규성 |i뤘뚫 박종율 54 나01 52 나이 48 
8 교구 6 l관 20 

봉사 지역장 봉사 지역장 봉부서사 I 중 지퉁역1부장감 | 부서 고퉁부교사 | 부서 대학부감 
번호 :8 | 번호TOI 

(나이순) 

제 21대 얀수집사 후보자 명단 

서상근 
--，，----공4 

20 

봉사| 고퉁부교사 
부서 | 남성구역장 

번호rJ 1 ' '1 P 0 I -, 0 1 I 번호 3 

이도헌 
나0 1 58 
교구 5 

봉사 가브리엘찬양대 

부서 남성구역장 

권중철 
나01 63 
교구 15 

봉사 재정부 
부서 바울전도회장 

o 혀서 
->- 0 ï 

58 
8 

λl 도〈 
~oT 

f국「 

4 

봉사l 아멘찬양대 
부서 l바울전도회장 

번호 411"'1 

협
 -%
-μ 

김
 

}빼
폐
 

교구간사 

환
 r% 

-강
 

스0
 -

배
「
，
 

T 

차량위원 

최인규 
57 
22 

| 번호 : 7 

봉사| 재정부 
부서 | 바울전도회장 

| 번호ToID 

백재홍 
나0 1 54 
교구 12 

봉사 영아부교사 
부서 베드로전도회장 

최현55구 내이 구승 54화 나이 김주 54현 I 나이 장상 54길 
13 ' 교구 16 교구 15 교구 2 

봉사 | 지역장 봉싸원봉뺑 』 봉사 가브리엘찬양대 
번후 : 11 1 1 | 부서 1 교구간사 |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2.: 13 | 부서 남성구역장 번혹 15 

| 번호 16 I 

l 번호 21 I 

| 번호 26 I 

이연범 
나01 54 
교구 7 

봉사 교구간사 
부서 남성구역장 

김정배 
나이 50 
교구 6 

봉사 새7펙O~육부교사 

부서 새가족양육부장 

김영휘 
나0 1 44 
교구 20 

봉사 할렐루야찬양대 
부서 요한전도회장 

홍선기 
53 
4 

선현철 
48 
10 

봉새할렐루야찬양대 
부서 | 남성구역장 

번호~ 1 " 1 P 0 1 -' 0 1 번호 : 23 

박대균 
나0 1 43 
교구 10 

봉사 임마누엘찬양대 
부서 요한전도회장 

1 번호 :28 I 

챈
 -딘 -3 

이
，
 
} 

이호식 
나01 47 
교구 22 

봉사 할렐루야찬양대 
부서 남성구역장 

바ï 혀 o 시 ï 

나01 42 
교구 19 

봉사 요한전도회장 
부서 남성구역장 

(나이순) 

봉사| 예배안내 

| 번호 :241 1뷔 l 요한전도회장 1 I 번호:잉 1 

전귀환 
나이 51 
교구 9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석
 
표
 
-M 

주0
 -

소0
 { 

유형근 

짧렇 
교구간사 

신현욱 
나0 1 44 
교구 11 

봉사 차량위원 
부서 남성구역장 

*다음주일(30일) 

4부예배 후(오후 2시 ， 본당) 공동의회 시 

장로 · 안수집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하십시오. 



(l) 2008년 3월 23일 

모 임 

1 안수집사 기도회 
일시 ’ 24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렬리훌 

2 남 ‘ 녀 전도회 회장월례회 
일시 30일(다음 주일) 15:10 
장소 개지회-408호 2지회-409호 

3지회-405호 4지회-4 1 0호 (，제 1교육관) 

3 권시전체모임 
일시 30일(다음 주일) 15:00 
장소 ‘갈헐리흘 

결 혼 

+2008년 상반기 수화교실 

일 시 3월 9일~6월 22일(16주간) 
매주일 15: 1O~16:30 

과 정 · 기초 중급 ’ 고급 통역반 
대 상 ‘ 초등학뱅이상 전교인 
징 소 .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2008년 증언전도대원 훈련 개강 

일 시 3월 26일(수)~5월 28일(수) 총 10주간 
시 간 : 매주 수요일 13:30~14:30 

징 소 저11교육관 407호 

+CMTC 선교팀장 훈련 

주낀흥헌 

교피쇼석 

·권사수요종동원집회 

일 시 3월 26일(수) 1부예배 후 
장소 갈럴리흘 

+2008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수요 성경공부 교사 앙성부 찬앙대원.양성부 
수강신청은 3월 23일(오늘)까지 가능합니다 

운의 교육국에11교육관2층#473) 

·쩌16차 CMTC 직무문련 
일 시 3월 29일(토) 14:00~17‘00 

장소 ’ 걸릴리흘 

1 정중진 군(정규호 은퇴집사 김을수 타교권사의 
아들， 3교구)과 우웬티홍 양(뷰어티탐 타교권사의‘ 
딸) / 29일(토) 14:00 , 구리시 중앙혜딩타운 3충 
크리스탈룸 

일 시 및 장 소 :4월 2일(수) 20:00~22:00 베다니홀 /4월 4일(금) 23:00~01:00 충현기도원 

2. 김왼수 군(김종훈 성도 · 한경분 집사의 아들， 23 
교구)과 최영미 앙(최성환 씨 ’ 이용자 씨의 딸) / 
29일(토) 16:00, 분당 코리아 디자인센터 (6충 컨 

벤션흘) 

열세 

1 엄주성 성도(최종진 성도의 남편 ‘ 엄정섭 집사의 
부친 · 김성남 성도의 장인 ， 23교구 성남구역) / 
13일 별세 ， 15일 장례 

2008년 쩨7차 CMTC 훌핸 
(교육과정 :3주간， 징소 : 킹11리흩) 

+CMTC 션교흘힌 

-τ「걷-까 4월 6일(주일) 
18:lO N 19:1O 1 Xil 1 강 선교와 자기부인 

19:10N 19:30 1 셰2강 충현교회 선교징책 

시 간 4월 13일(주일) 

봄맞이교회환경정리 

일 시 3월 29일(토) 9:00~12:00 

방 법 : 모든 성도들은 각 교구에 할당된 구역에서 
환경정리를한다 

.미화구역 : 띨요한 정소도구를 각 교구에서 
직접 준비하여 실행한다 

2, 김천봉 씨(김용덕 성도의 부친 ‘ 강영숙 집사의 
시부， 2교구 개나리 l구역) /18일 별세 ， 20일 장례 

3, 고점녀 성도(송순애 집사의 시모， 강향순 집사의 

모친 유리순 집사의 장모， 18 ， 11교구 공릉구역) 

/18일 별세 ， 20일 장례 

18:10 N 19:00 1 셰3깅 종교 권역열 사혜， 선교지 연구시례 

19:00N 19:30 1 째4강 선교 영성기도회 

.화단구역 ‘ 각 교꽤| 임영된 달린트봉사， 
조경담당자를 중심으로 회딛을 
정리하고 새 몸을 맞이하여 

화탄을 각 교구의 회딘 특성에 
알맞게가꾸도록한다 

+CMTC 찍부흘련 : 4월 19잉(토) 14:00 N 17‘00 갈힐리흩 문 의 : 봉사위원회 자원봉사부 (#363. 421) 

새벽기도회 담당 (3/24 - 3 / 3 이 

24 (월 ) I 25 (화) I 26 (수) I 27 (목) I 28 (금) I 29 (토) I 30 (주일 ) 
설교자/기도^f I 김성관/함철주 | 최성득/나송은 | 최강전/윤병식 | 박용현/김상칠 | 강현철/강석화 | 이광현/한성 임 | 탁정헌/옥미자 
설 교 본 문 | 막 4:21-25 램 3: 1-5 렘 3:6-18 램 3:19-25 렘 4:1-10 렘 4:11-22 렘 4:23-31 

예 배 담당 (3/26 -3/30 )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3/26 수요 I 영원한 불 (마 25:41) 김성관 목사 이희식 장남희 하나님의 독생자(호산나 찬양대) 

3/26 수요 II 나봇의 포도원 (왕상 21 : 1 -3) 박인기 목사 박용현 김지현 오 신설하신 주(실로암찬양대) 

3/28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김익환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강혜연 / 소프라노 김송희 

3/30 주일 I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1- 7) 전성원 목사 강명구 김승곤 〈예배전찬양〉 

3/30 주일 II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1-7) 김준희 목사 김철규 장철환A 주기도 외 / 소프라노 장순양(임마누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3/30 주일 m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1-7) 김성관 목사 이n혀'-'더「 김태식 시온의 영광01 빛냐는 아침 외 / 여성중장(할렐루야 잔양대 솔리스츠) 

3/30 주일 N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 ’ 1-7) 김성관 목사 이희식 조종환 오 만세 반석이신 외 / 바이올린 강혜연(아멘 오케스트라 ) 

3/30 주일 V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1- 7) 최성득 목사 양태선 정선현 내 영훈아 찬양하라 외 / 바이올린 신하영(멤엘 오케스트라) 

3/30 주일찬양 부활， 그 후 (행 1:1-11) 유재진 목사 최강전 김영환 안수집사 중창단 / 실로암 찬양대 1 11교구 

제986호 

e웰 충현 71도으l 창 
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 

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마 16 :24)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 

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a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 23개 교회학교 
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마 16 :18)로 세워지게 하소서. 

a 모든 성도들이 한 영흔을 향한 예수님의 마 
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7}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 되게 하소서. 

딩 1 . 1 . 1 전도와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 

째 주수·토요일)를통하여 우리 이웃과교 

회주변의 영흔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 

게하소서. 

딩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 

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 

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 

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ll흩깊필훌훌훌덜뀔룰{:'l l'k를-

교획오시는길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 031-766-542히 [ 섬·기·는· 분·틀 ]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V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AL 

영아부 
I 오전 9: 00 

제 1교육관 110호 
" 오전 11 :00 

유 아 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1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 :30 저1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 1호 

τ;ζτ %3 .lf 오전 9:00 저i]1교육관 501호 

Jl % .! 님「 오전 11:0 제 2교육관 4충 

대학 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차량 
본 당 

본당 

본 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보」 단 u 

sirru뼈뼈:lUS translations in 티1Qlish ， Ch뼈se， Japanese 
andS맹n 벼1멍uage are 없ailable at t벼 티even 0' clock 
Wαship Service, and Sri 벼nkan， Chinese, Mongolian, 
Russ때1， 에띠i and Indooesian are 왜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αship 않rvice 

구 분 시 간 장 -AL 

청 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3:10 베다니 훌 

소망부 오후 12‘15 갈렬 리 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 부 
(주) 오전 8짜오후 6’애 

선교관 1충 
(금) 저녁 6짜저녁 9’애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 위임목사 김 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김익환 
딩회서기 예배위원징 충현기도원깅 예배위원 선교위원징 어 H 때부 선교위원회 15교구 대학부 3교구 

김광남 이종석 업무천 진흥용 전홍렬 장훈 임현덕 이회식 하종철 안치원 
째정위원장 찬앙위원징 째2교구위원징 쟁징위원징 기획위원 4교구 8교구 7교구 5교구 2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이재영 김준회 
딩회부서기 건축위원 ~‘마。닝T’。 기획위원징 에H때부징 18교구 펀집국 6교구 1교구 13교구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캉명구 전성원 
예배위원 제1교구위원징 쩨2교육위원징 23교구징 실로임친엠징 10교구 20.교구 새가즉~육부 11교구 외신부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11교구징 g션1부징 깅사위원장 몽사위원징 새가족등록실징 칭년1부 12교구 19.교구 ‘ jl~ 14교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i렘E때부징 3교구장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신부장 19.교구장 양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강호성 융요한 김근영 박준식 
9교구징 S번2부장 동신부장 재정위원 진도위원징 21교구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 여전도사 기획위원 소년부장 재정위원 감사위서기 17교구징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진도위서기 새7펙~육부징 장년3부징 건축위원장 선교위원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16교구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장숭규 김정연 강덕필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청년1부징 봉사위서기 24교구장 1교구징 10교구장 8교구 20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신선길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20.교구장 16.교구징 째징위원 셰1교육위원징 제3교얽|원징 4교구 21교구 18교구 23교구 17교구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희 이혜숙 
탁이부징 6교구징 선교위원 2교구장 g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엄복섭 。1λ。{~셔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황순란 김정운 
7교구장 15교구징 외신부징 4교구장 대학부징 13.교구 24교구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동 
01맨친g때징 중등2부장 영이부장 중등1부장 유이부장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이%벼} 
칭년2부장 i~닝Tx。， 21교구집 ‘ J!~2J 13.교구장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김성호 조증민 

l 선교 사송요한 
5교구징 8교구장 


